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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5. 22.(금) 17:00

(지  면) 2026. 5. 23.(토) 조간

참여와 인공지능(AI) 시대, 국제사회와 함께 
신뢰기반 열린정부 방향 모색

- 5월 22일(금) 서울에서 OECD 심포지엄 및 세계열린정부주간 국제포럼 개최
- 파브리찌아 라페코렐라 OECD 사무차장 등 참석, AI행정시대 공공거버넌스 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22일(금) 서울에서 국제기구와 해외정부,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공공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열린정부 

국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주년을 기념하여 

오전에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열린정부 국제심포지엄’과, ‘세계

열린정부주간(Open Gov Week)’를 맞아 오후에 진행되는 ‘민관합동 국제

포럼’으로 나뉘어 밀도있게 진행된다.

>> OECD 국제심포지엄, AI시대 신뢰를 설계하는 열린정부

 오전 심포지엄은 ‘신뢰를 설계하는 열린정부’를 주제로 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고위급 토론의 장으로 꾸려진다.

 파브리찌아 라페코렐라(Fabrizia Lapecorella) OECD 사무차장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해외 장관급 인사와 국내외 정부·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들은 국민참여, 정부신뢰, 그리고 최근 가장 큰 화두인 

인공지능(AI) 행정 등을 핵심 의제로 삼아 미래 공공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 참여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진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책임성 등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열린

정부 구현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OECD는 한국의 참여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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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계가 행정 혁신으로 이어진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 사례를 

담은 보고서도 이 자리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 2026 세계열린정부주간 민관합동 국제포럼, 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

 오후에는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 

주관으로 ‘2026 세계열린정부주간 민관합동 국제포럼’이 이어진다. OGP는 

정부의 투명성, 반부패, 국민참여 가치 실현을 위해 2011년 출범한 국제

협의체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7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포럼은 정부 중심의 일방적 논의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열린정부 가치를 정책 과정에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먼저, 1부에서는 OECD와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내외 전문가

들이 ‘대전환 시대, 민첩성을 위한 열린정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청년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소그룹 토론을 통해 

열린정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이 토론 결과는 OGP 회원국으로서 정부의 투명성·반부패·국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만드는 4개년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수립할 예정인 

‘대한민국 제7차 열린정부 실행계획’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국제사회와 함께 열린정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실제 정책 개선과 혁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열린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참여혁신조직실 책임자 사무관 차연경 (044-205-2202)

혁신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한지수 (044-205-2208)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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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열린정부 국제행사 홍보자료

□ 2026 OECD 열린정부 국제심포지엄 (5.22., 오전)

□ 2026 세계열린정부주간 민관합동 국제포럼 (5.22., 오후)


